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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짧게 깎은 머리의 자화상 
(Self-Portrait with Cropped Hair  C. 1940)

프리다 칼로 (Frida Kahlo 1907 -1954)

(캔버스에 유채 16 in x 11 in MOMA)

멕시코 국민 화가로 추앙 받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

이다. 품속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그림. 사이즈는 작으

나 그 속에 담긴 한은 크고 깊다. 촘촘한 붓으로 세밀하

게 그린 화면에 오랫동안 쌓여 온 원망과 한숨, 분노와 

탄식, 그리고 결단과 각오가 아로새겨져 있다. 

십 대 시절에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프리다 칼로

는 그 결과로 한쪽 다리를 절었으며, 수십 번의 수술을 

겪었고, 평생 끝나지 않는 척추 통증에 시달렸다. 투병 

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림을 

그리게 되었고, 가장 손쉬운 모델이었던 자신을 그린 수

많은 자화상을 남겼다. 프리다 칼로에게 자화상은 자신 

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본 응시와 성찰의 발화점이었다. 

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은 대부분 화려한 의상과 검

고 긴 머리를 꽃으로 장식한 그녀의 모습을 보여 준다. 

1940년에 그린 이 자화상에는 특이하게 남자 옷을 입

고 머리를 짧게 깎은 그녀가 남자처럼 다리를 벌리고 의

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. 1940년은 그녀가 남

편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한 다음 해이다. 역시 존경받는 

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는 칼로의 첫사랑이자 평생의 

사랑이었고, 혁명의 동지이자 예술의 동반자였으나, 끊

이지 않는 혼외정사로 칼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

입힌 장본인이기도 했다.  

칼로는 리베라와 이혼한 후 이 자화상을 그렸다. 리베

라가 사랑해서 늘 입었던 멕시코 고유 테후아나 드레스

를 벗어 던지고 긴 머리도 남자처럼 잘라 버렸다. 스스

로 잘랐음을 알리기 위해 가위를 손에 들고 있으며, 잘

린 머리는 온 바닥에 흩어져 있다. 머리를 자른 칼로는 

남편처럼 남자 양복을 입고 텅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

의자에 앉아 앞을 바라 본다. 화면 위에 쓴 악보와 가사

는 이러하다.“이 봐, 내가 널 사랑했다면, 그건 네 머리

카락 때문이었지.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니 더 이상 널 

사랑하지 않아.”

남자와 헤어지고 여자의 모습을 벗어 던짐으로써 남

자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여자. 여자가 남자처럼 되

어야 독립적인 삶을 쟁취할 수 있다는 시대적 암시도 슬

프지만, 배신한 남자가 사랑하던 자신의 모습을 다 파괴

해 버린 후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카락 위에 허공을 응

시하는 그 여자의 처절한 슬픔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. 

《김동백》  


